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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가전제품에 ‘유로6<車 배출가스 규제>’式 도입 (’17. 4. 6, 서울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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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가전제품에 ‘산업기기 에너지 효율목표 기준제’를 도입하여
제품이 에너지효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명령 등 페널
티를 부과할 방침이며,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정부는 기업의 체계적인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품목별
중장기 효율목표를 수립․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

ㅇ 현재는 제품의 1등급이 비중이 30%를 초과하거나 1·2 등급 비중이
50% 초과시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당해 기준만을 고시하고 있음

- 향후에는 기술개발주기 단축에 따른 잦은 기준 변경을 보완하고 체계
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및 3~5년 후 등급기준을 함께
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

ㅇ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충분한
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

* (일정안) 제도개선 의견수렴(‘17년) → 주요품목의 중장기 효율목표 기준 수립
(’18년) → 제도 시행(‘19년～)

□ 참고로, 대상품목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
페널티 부과나 페널티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아님

ㅇ 현재도 최저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․
판매를 금지하고 있음

* 냉장고, 전기밥솥 등 27개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, 품목별 최저효율
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․판매를 금지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서기웅 과 장 (044-203-5380)
유강열 사무관 (044-203-5382)


